
42 포장계·2016 . 10

신 문 고

Packaging is Branding ①

패키징의수사학①
Rhetoric of packaging

오늘 아침 경향신문에서 가져온 사진이다.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

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사진인데 애써 주민들과 손을 잡으려는

모습이애틋해보인다. 그러나“흙피하며많이놀랐죠”라는텍스트

가 반전을 일으킨다. 순간 인간 가마를 타고 홍수지역을 시찰하던

인도 고위관료의 모습이 떠오른다(오른쪽 위사진 참조). 재난지역

에가서발에흙안묻히려는사람이나물안묻히려는사람이나공

주병과왕자병, 도긴개긴이다. 

대통령의흙피하기논란에대해청와대는“박대통령이악수를하

려고다가가니까주민들이‘복구중인흙이니까밟지마세요’라고해

서흙을사이에두고악수한것”이라해명했다. 고개가끄덕여졌다. 

어쨌든 우리나라 지진에 먼 나라 홍수를 떠올린 것은 독자로서의

상호텍스트성(Intertextuality) 때문이다. 독자는 원 저자의 의도와

김득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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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관없이독자자신의경험과지식에의해텍

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이 상호텍스트성이다.

줄리아 크리스테바(Julia Cristeva)는“모든

텍스트는 인용구들의 모자이크로 구축되며

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변

형시키는 것”이라고 그녀의 문학이론을 펼친

바있다. 

청와대의 경주사진 해명과 상관없이 내 머

리 속에는 이미 또 다른 이미지의 공주라는

텍스트 한 올이 짜이고 있었다. 나의 기억은

한장의해묵은이미지를끄집어낸다. 

오른쪽사진은한겨레신문김선주칼럼에서

가져온 것이다. 평범한 보도사진에“감자를

살 때는 어느 누구도 냄새를 맡지 않는다”라

는텍스트가붙자예상치못한의미가사진에

정박한다. 

“감자를살때, 생선을살때, 딸기를살때,

고기를 살 때 점검해야 할 부분이 다 다르다

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흠결

은아니다. 시장을 본 적이없거나음식을해

본 적이 없구나 웃어넘기면

그만이다”. 

문제는 감자 고르기가 아

니라 사람 고르는 문제라고

칼럼은언급했으나, 기억 속

사진과텍스트는공주, 제스

처, 위선, 정치등새로운의

미의생산을직조해나간다.

텍스트는 원래 직물이라는

의미가 있다. 상호텍스트는

씨줄 날줄이 직조하는 의미

의교차라고볼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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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박은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(Roland

Barthes)가 창안한 용어로, 부유하는 이미지

의 의미를 텍스트가 유도하고 고정시키기는

것을 뜻한다. 정박(Anchorage)의 앵커

(Anchor)는 배를 한 곳에 묶어두는 닻을 말

한다. 정박은 기호화 되지 않은 도상적(이미

지) 메시지를 언어적 메시지가 고정시킴으로

써기호적해석을유도하고제한하며한곳에

고정시킨다는개념이다. 그는“텍스트는독자

로 하여금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개의

기호 의미들 중에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

것은 받아들이게 한다”며“텍스트는 독자를

사전에선택한의미로원격조종한다”라고말

했다. 

이이미미지지의의수수사사학학

상호텍스트성이라는 말은 크리스테바가 문

학에서사용한용어다. 

정박이란말은바르트가「이미지의수사학」

에서 광고분석을 통해 사용한 용어다. 모든

의미가능한사물과사태를텍스트로보는바

르트가이미지와언어간영향을주고받는또

다른형태의상호텍스트성을정박이라는독창

적인용어로정리한것이다. 

바르트는활자매체의이미지가전하는기호

학적 메시지와 언어적 텍스트가 전하는 메시

지를 그 상호근접성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

하나의 메시지라 설명하면서 정박의 예를 들

었다. 예컨대 사다리 밑에 떨어져 있는 과일

들을 보여주는 광고 이미지는 과수원의‘흉

작’, ‘저급함’등을 나타내지만‘당신의 정원

에서방금나온’이라는수사학적텍스트가유

기농이나 신선함 쪽으로 의미를 유도해 고정

시킨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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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사진 이미지의 선택이 기술적·양적으

로자유로워진지금, 그리고언론이이데올로

기적으로극단적양극화를보이는요즘, 보도

사진만큼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없어 보인다.

박 대통령이 시장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살피

는 감자 사진은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자명해

바르트의 말대로‘코드 없는 메시지’로서의

보도사진이다. 보수신문의 각도에서 잡았을

것으로 보이는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이데올

로기적으로전복될수있는것은‘정박’때문

이다. 

하나 더 보자. 옆 페이지 사진의 왼쪽을 보

면, ‘잘 자라(잠이나 자거라) 반기문’이라는

타이틀이붙자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갑자기

늙고 피곤해진다. 미 국무장관 존 케리와 반

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

오른쪽부분에서는‘너 (도대체) 어디에있는

거니?’, ‘유엔의 투명인간, 불안 증폭시키는

반기문’이라는 진보신문들의 헤드라인과‘반

기문은 미국의 애완견’이라는 텍스트가 붙자

사진의 이미지는 미 국무장관이 위압적인 자

세로유엔사무총장에게뭔가를지시하는위치

가된다. 

정박은 원래 텍스트가 이미지의 의미를 고

정시키는 것이지만 정박이 이루어진 이후 상

호텍스트성이확립되면이미지가텍스트의의

미를증폭시킨다. 긴 손가락은더욱길어지고

원래 큰 키는 더욱 커지면서 사진의 수평적

구도는 수직적 구도로 변한다. 유엔사무총장

은말잘듣는푸들이되고. 따라서미국은유

엔보다우위에서고. 백인우월주의자입장에

서 보면 기호학적 의미는 더욱 확대 재생산

된다. 이제정박의주체는역방향이거나양방

향이 된다. 어느 방향이 우선이든 모두가 수

사학적이다. 

패패키키징징의의수수사사학학

바르트의 경우, 이미지의 다의성이 언어적

메시지에의해서고정되는것인데, 이때항구

를정하고앵커를내리는정박의주체는언어

가된다. 현란한수사법을동원하는반복적인

FMCG(Fast Moving Consumer Goods) 광

고도 하루에 수천 건의 광고에 직간접적으로

노출되는오늘날의소비자머릿속에서는무의

식 속에 부유하고 있을 뿐이다. 구매시점과

사용시점에서패키지를만나야비로소상품의

존재가의식의수면위로부상한다. 

<다음호에계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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